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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, 리튬이온전지 가격인상 협상
코발트 가격 3배 이상 급등 … Sony․Sanyo 이어 줄줄이 인상 

LG화학(대표 노기호)이 휴대폰, 노트북PC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.

LG화학에 따르면, 리튬이온전지의 양극재로 사용되는 코발트 가격은 2003년 2월 기준 파운드당 7.7-8.2달러

에 거래됐으나 2004년 3월6일 파운드당 26.5-28달러로 3배 이상 상승했다.

리튬이온전지에 투입되는 원자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

코발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LG화학은 국내외 핸드폰 생

산업체 및 노트북PC 생산기업 등과 협상에 들어갔으며 가격 

인상폭은 8-10%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LG화학 관계자는 “비록 핵심 원자재의 가격급등이 생산

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가격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고용량 리

튬이온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기업보다 성능이 우수

한 고용량 리튬이온전지의 공급을 확대해 수요기업들의 부

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LG화학은 세계 최초로 양산한 2400mA급 원통형 리

튬이온전지의 공급을 2004년 40-60%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

2200mA급 이상 고용량 리튬이온 전지생산 비중을 90% 이

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2월24일 전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의 60%를 차지하는 일

본의 Sony, Sanyo도 2월24일 가격인상을 발표하며 주요 고

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가격인상률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3/10>

리튬이온전지 단면도


